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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교통개선대책 전수조사와 광역교통축 지정 

등을 통해 광역교통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 보도내용(’22. 8. 23. 뉴스핌) >

◈ 광역교통축 지정 ‘옥상옥 대책’ 논란... 128개 개선대책 실태파악도 안돼

ㅇ 정부는 내년부터 광역교통축에 대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다고 하지만 이미
추진중인 광역교통개선대책과 중복, 추가적인 대책 마련 실효성 의문

ㅇ 광역교통개선대책 128개 수립해놓고 관리 미흡, 특별대책지구도 지지부진

□ 국토교통부(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지금까지 수립된 128개 지구 전체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현황, 광역교통 불편사항 및 완화방안 등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 중이며, 시급한 교통개선이 필요한 문제지구에 대한

지구별 맞춤형 교통 보완방안을 마련할 계획('22.9~'23.上)입니다.

 ㅇ 아울러,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로 지정된 수원호매실, 화성동탄2지구는

9월에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며, 평택고덕의 경우도 조속히 대책을 마련

하여 올해 내 발표할 계획입니다.

□ 한편, 광역교통축은 광역교통 기능을 담당하는 주요 교통축 중에서 교통

혼잡 해소 필요성이 큰 교통축을 별도 관리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서, 

 ㅇ 대광위는 향후 광역교통축 지정과 축별 교통대책 수립 과정에서 주요 

교통축에 대한 혼잡 개선방안과 전수조사를 통해 도출된 교통 보완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존 광역교통시행계획과 광역교통개선

대책을 보완해 국민들의 광역교통 불편을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